
6월 1 4일 1 1시 경북 안동시
북후면 도촌리 도계촌道溪村의
만대헌晩對軒 옆에서 임계계회
기적비壬癸 會紀蹟碑의 제막
식이 거행되었다. 행사는 기적
비건립추진위원회주관으로 거
행되었고 경향원근에서 내빈
및 관계 자손 6 0 0여명이 참석
하는 성황을 이루었다. 이날

행사는 1 , 2부로 나뉘어 행해졌
다. 1부는 아침 8시부터 1시간
여에 걸쳐 임계회 초기계원 1 4
현에 대한 고유제告由祭를 드
리는 것으로 행하였고 2부 행
사는 기적비의 제막식이었다.
1부 고유제는 다음과 같은 집
사분정으로 봉행되었다.
초헌관 : 이준상李準尙
아헌관 : 조종석趙宗錫
종헌관 : 권기표權奇杓
상례相禮 : 권영팔權寧八
진설 : 안경호安炅鎬
독고유讀告由: 이재선李在先
찬자贊者 : 권영근權寧槿
알자謁者 : 권오우權五宇
찬인贊引 : 하용태河用泰·
권태남權泰南

봉향 : 권태희權泰羲
봉로 : 권예오權禮五
봉작 : 권해원權海源
전작 : 권기도權奇鍍
사준司尊 : 권춘원權春源
도판都辦 : 권세원權世源
시도時到 : 권동일權東一
제막식에는 안동시장을 비롯

한 경북북부의 관계기관과 유
림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1 1
시 정각에 시작되었다. 비신의
제막에 이어 기적비건립추진위
원장이자 임계계회장인 이준상
李準尙씨가 인사말을 통하여
일을 발기하여 이루게 된 경과
를 요약해 보고하였다.
추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

김희동金輝東 안동시장이‘최
근 우리 사회는 고도산업사회
화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정신
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물질적
풍요만을 추구함으로써 향토정
신을 상실해가고 있는 바, 이
러한 때에 임계계회를 보전 중
흥시키는 것은 우리 후인에게
또하나의 정신적 좌표를 세우
는 것이 되고 한국 정신문화의
수도 안동을 대내외에 알리는
계기가 될 것’이라는 요지의
축사를 하였다. 한국국학진흥
원의 심우영沈宇永 원장은‘계
를 닦는 목적은 친목을 넘어
서로의 덕업을 권장하고 허물
을 바로잡아 풍화를 밝히는 데
있다. 안동문화의 정체성은 유
림과 문중의 전통에 근원하는
데 이런 선현의 뜻을 계승하고
실천해 나가는 긍구肯構의 시
대적 책무가 간절히 요구되는
이때에 임계계회를 되살려 조
명하는 이같은 행사야말로 시
의에 맞는 쾌거’라는 요지의
축사를 하고 안동문화원의 김
준식金俊植 원장은‘3 9 6년 이
어온 임계회는 안동을 추로지
향鄒魯之鄕으로 자리매김하는
웅변적 요소의 하나이거니와
이제 그 후손이 선현의 주옥같
은 시문과 좌목座目을 길이 전
하고자 기적비를 건립하고 임
계계회지를 발간하는 것은 우
리 안동의 아름다움이요 자랑’
이라 하였다.
임계계는 광해군 5년, 1613

년 9월에 안동의 광흥사廣興寺
에서 향내에 사는 임자壬子
( 1 5 5 2 )ㆍ계축癸丑( 1 5 5 3 )년에
출생한 6 0세 이상의 기덕인耆
德人 1 1인이 도의의 사귐을 맺
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
유계儒 로서 동갑계의 성격을
가지고 있었다. 그 계원은 첫
모임 후 8년에 풍산읍 소산리
素山里에 있는 삼구정三龜亭에
서 계회를 열어 이어가면서 계
원이 처음 1 1인에서 1 4인으로
늘게 되었다. 그후에도 광흥사
에서 몇 차례 모였으나 연도가
확인되는 것은 숙종 20년,
1 6 9 4년의 것이며 이해 가을에
선세의 유풍을 따르고자 광흥
사에 다시 모여 계사契事를 이
었으며 그 감회를 글과 시로
남기고 있다. 그후의 계사 관
련기록은 문헌에 보이지 않다
가 1 9 0 7년 봄에 후손 4 9인이

다시 광흥사에 모여 계를 추수
追修하였다. 근래에 와서는
1 9 6 8년 청성서원靑城書院에서
의 모임을 시작으로 금년까지
각후손이 매년 순환하며 계회
를 주최하고 있다.
임계계회의 초기 1 4현 선생

안先生案은 다음과 같다.
권위權暐 : 1552~1630, 1601
년 문과文科 예조정랑禮曹正
郞ㆍ동경교수東京敎授
박흡朴洽 : 1552~1615, 참봉
參奉
최첩崔B : 1552~?, 성균진
사成均進士 부호군副護軍
김윤사金允思 : 1552~1622,
1 5 8 8년 진사 김천도 찰방,
임란의병壬亂義兵
안담수安聃壽 : 1552~1628.
1 6 0 3년 문과 성균관 사예司
藝ㆍ예안현감禮安縣監
하우성河遇聖 : 1552~?, 사
육신 하위지河緯地 현손ㆍ은
거불사隱居不仕

손경홍孫慶弘 : 1522~?, 판
사判事
이호李瑚 : 1553~?, 종사랑
從仕郞
조승선趙承先 : 1553~?, 충
의위忠義衛
허응길許應吉 : 1553~?, 현
감縣監
권행가權行可 : 1553~1623,
1 6 1 3년 진사進士 순릉참봉順
陵參奉
신홍립辛弘立 : 1558~?,
1 6 1 2년 문과 용인龍仁ㆍ무안
務安 현감ㆍ홍문관 교리弘文
館校理ㆍ춘추관기사관春秋
館記事官
김윤안金允安 : 1560~1622,
1 6 1 2년 문과대구부사大邱府使
김시주金是柱 : 1574~1617,
3 5세 사마시 장원司馬試壯元
병조낭관兵曹郞官(옥봉玉峰
권위權暐의 서壻)

<사진·글 권재종權在琮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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壬癸계회기적비제막
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晩對軒에서

▲ 임계계회기적비. 뒤에 보이는 것이 안동권씨 옥봉공 권위의 도계서원道溪書院
과 오른쪽 뒤가 옛 정사精舍 만대헌이다.

▲ 기적비의 전면

▲ 문중별ㆍ개인별 헌성록비가 따로 서
있다.

2 0 0 8년 7월 1일 안동시 예안
면 기사리 서당골에서 고려 충
절 사복재思復齋 권정權定 선
생의 유허비각遺墟碑閣 중건
상량식上樑式이 있었다. 사복
재는 안동권씨 검교공파 시조
후 1 4세世로서 고려말 사간司
諫에 이르러 역성易姓후 수절
하였다. 기사리棄仕里의 그 유
허에 비를 세웠는데 안동댐 수
몰로 이를 옮겨 비각도 갖추었
다가 이번에 퇴락한 것을 다시
중건하게 되었다.
구비각을 허물고 비신을 앞

으로 조금 당겨내 옮겼으며 새
목재와 기와로 경영하게 되었
다. 그 종중에 여재가 전혀 없
는 상황이어서 예하 소문중 단
위로 배전配錢을 하고 후손들
의 성금을 모아 일을 착수하였
다. 이에는 영주시 구호鳩湖에
있는 후손 권오창權五昌씨와
미림이에 사는 후손 권영해權
寧海씨의 공이 컸다고들 말하
고 있다. 목재는 모두 국산 육
송을 써서 안동에 있는 신승덕
대목이 치목治木을 하고 있는
데 이를 주선함에 산하에 거주
하는 후손 권오득權五得씨의

노고가 많다 하였다. 오전 9시
경부터 후손들이 모이기 시작
하여 1 0시경부터 행사의 집사
자를 분정分定하였다. 상량 시
각이 오시午時이므로 1 1시에
들보에 글씨를 써 들어 올리는
상량례를 행하였다. 이번의 상
량문上樑文은 이 유허비각에
전후로 무릇 네번째 지어올리
는 것인데 사복재의 2 0대손 동
애東厓 권헌조權憲祖옹이 지은
바이고 이날의 집사자 명단은
다음과 같았다.
헌관獻官 : 권오창權五昌
제송製頌 : 권헌조權憲祖
독송讀頌 : 권영해權寧海
간사幹事 : 권영직權寧直ㆍ

권오현權五鉉ㆍ권인수權仁秀ㆍ
권헌규權憲奎
장재掌財 : 권헌섭權憲燮ㆍ

권태현權泰鉉ㆍ권태주權泰周ㆍ
권태화權泰和
시도時到 : 권정휘權正暉ㆍ

권오성權五星ㆍ권태춘權泰春ㆍ
권오득權五得
직일直日 : 권오익權五益ㆍ

권오종權五宗ㆍ권오권權五權
<사진ㆍ글 權五權>

思復齋유허비각중건 상량
안동시 예안면 기사리 서당골에서

▲ 사복재유허비각의상량식에서 상량문이 독송되고 있다.

안동권씨남강공종회南岡公宗會(추밀공파 2 1世 東興府
院君 常)에서는 공의 불천위不遷位 기신제忌辰祭와 묘하
추모재追慕齋의 신축 준공행사를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
본방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.

일 시 : 2 0 0 8년 8월 2 4일(음력 7월 2 4일 일요일) 
1 1시 3 0분

장 소 :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산 2 4 - 4번지
남강공 묘하

연 락 처 : 도유사 권진택權晋澤 0 1 6 - 3 1 0 - 4 6 0 9
총무 권장택權壯澤 0 1 6 - 7 7 2 - 5 7 6 8

안동권씨남강공종회도유사 권진택權晋澤

남강공재사 준공행사 안내


